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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음으로 들리는 선생님의 말씀 

작성일 : 2009. 10. 30 (금) 새벽 3:00~3:36
작성자 : 김진미 (부산 열매교회 교역자)

* 선생님 음성

나 선생이다.

(“선생님! 죄송해요. 그 좁고 차디찬 곳에 계시게 해서. 
그것보다 더 죄송한 것은 그 맘 알아드리지 못하고, 
사랑해드리지 못하고, 위로해 드리지 못하고 
더 차디찬 곳, 외로움이라는 골방에 선생님을 둔 것 
더 죄송해요. 정말 죄송해요.”)

너무 걱정마라. 나 잘 있다.
나, 너희 사랑하니까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야.
날 위해 울어주니 고맙다. 
그리고 그렇게 울지 마라.
나 건강하게 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.
나는 너희들이 더 걱정이다.
더 사랑해 주지 못해 내 마음 한편이 늘 아프구나.
내가 곁에 있으면 너희 손 하나하나 붙잡아주며
오순도순 알콩달콩 주님 사랑하며 갈 텐데.
내 마음이 아프구나.

그러나 너무 걱정마라. 난 씩씩하다.
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이니까.
지금의 이 환경도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꺾지 못하니까.
아니, 더 뜨겁게 너희를 사랑하게 되었구나!

사랑해. 내 사랑하는 자들아.
우리 육은 만나지 못하지만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가
자.
나 너무 걱정마라.
다 뜻을 따라 가는 길이니 
희망이요, 소망된 길이요, 영광의 길이다. 
기뻐하며 가자.
이 섭리 너무 소망찬 세계다.
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! 
우리 감사하며 가자.
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하며 
주께 힘 드리며 가자.

난 너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강한 사람이야.

그러니 큰 염려 말아라.
내가 이곳에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 너희를 인도할 테니 
주님과 함께 나와 일체되어 가자. 
희망의 역사 이뤄보자.
너희와 나 사랑하니까 이 역사 멋있게 이뤄 갈 수 있다. 
그러니 울지만 말고 기뻐하며 하나님 뜻 이뤄보자.

사랑해. 눈물로 키운 내 사랑하는 자들아.
너무 너희들이 보고 싶구나.  
그것이 아쉽다.
지금 월명동엔 감이 익어 감을 딸 철이구나!
같이 있으면 그 감 하나하나 따서 
너희에게 나눠 줄 텐데…….
내 맘은 그렇다. 
더 해주지 못한 것. 더 챙겨주지 못한 것. 
더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구나.

사랑은 내리 사랑이다.
어미 새의 마음을 새끼 새는 알 수 없지.
어미 새는 새끼 새의 그 보응을 기대하지 않는다.
그저 사랑해주지. 
그리고 그 새끼 새가 어미 새처럼 컸을 때 
그것으로 만족한단다.
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빨리 커서 
더 하나님을 사랑해드리고 
주님을 위로해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구나.
그런 모습 보면 나 너무 힘이 날 것 같다.

지금은 빨리 변화되고 거듭나야 할 때다.
너희가 빨리 성장하길 바라며 늘 기도하고 있으니
환경이 힘들고 여러 어려운 상황 있더라도 
씩씩하게 빛을 발하며 가자.

내 마음 알지?
내가 너희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?
내 소망은 너희다. 주님의 소망도 너희야.
그러니 나처럼 씩씩하게 가는 거야. 알겠지?

성령도 꼭 받고, 불덩어리가 되어 하나님 역사 이뤄보자.
뒤쳐진 자들 꼭 잡아주고…….
너희 한 명 한 명 내 사랑하는 자들이니 
한 명도 빠지지 말고 
주님 맞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가도록 하자.

사랑한다. 너무나 보고 싶구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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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이 새벽에도 
너희 이름, 얼굴 하나하나 떠올리며 기도하고 있다. 
너희는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다. 
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.
그러니 우리 같이 힘내어 가자.
힘내! 내 사랑 덩어리들!
우리 영으로 만나자. 
사랑한다. 안녕!

- 너희 너무 사랑하는 선생이다.


